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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산업 생태계와 에너지 안보 3

데이터로 본 원전 산업, 

6단계 가치사슬의  
구조와 현황

원자력 산업은 전력 생산이라는 최종 결과물 이전에 연구개

발(R&D), 설계, 기자재 제조, 시공, 운영·정비, 폐기물 관리 

등 6단계의 가치사슬(Value Chain)로 구성된 복합 산업이다. 

「2023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국내 원전 산업의 

전체 매출 규모는 약 32조 1,556억 원이며, 총 3만 6천여 명

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.

2023년 산업 지표에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원자력 

공급산업체(발전사업자를 제외한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)의 투

자 확대다. 공급산업체의 매출액은 4조 5,863억 원으로 전년 

대비 11.1% 증가했으며, 미래 준비 지표인 투자액은 4,880

억 원으로 전년(2,485억 원) 대비 96.4% 증가했다. 이는 신

한울 3·4호기 건설 재개 및 해외 수출 사업 추진에 따라 기자

재 제조 및 시공 분야의 설비 투자가 집행된 결과로 분석된다.

인력 구조는 현장 중심의 분포를 보인다. 전체 인력 36,107

명 중 원자력 공급산업체 종사자가 19,468명으로 전체의 

53.9%를 차지한다. 직능별로는 기술직 비중이 62.2%로 가

장 높으며, 이는 원전 산업이 단순 시공뿐만 아니라 제조, 정비 

등 기술 인력 기반의 인프라 산업임을 보여준다.

원자력 산업은 바라카 수출이나 전력 생산처럼 눈에 띄는 성과만으로 설명되지 않 는다. 실

제 구조는 연구개발과 설계, 기자재 제조, 시공, 운영·정비, 안전·폐기물 관 리로 이어지는 

여섯 단계의 가치사슬이 긴밀하게 맞물린 형태이며, 각 단계가 독립 된 시장과 전문 인력을 

가진 산업적 층위를 이룬다. 이 생태계는 약 3만 6천 명의 인 력과 10조 원대 규모의 투자

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인프라 산업이라는 점에서 단순 한 발전 설비와 구분된다. 2023년에

는 민간 공급망 투자액의 73.3%가 기자재 제 조 분야로 집중되며 산업의 재가동 흐름이 뚜

렷하게 나타났다. 이는 신한울 3·4호 기 건설 재개와 수출 대응을 위한 공급망 확충이 본격

화된 결과로, 제조 중심의 투 자 회복이 생태계 전반의 실적 개선 신호로 연결되고 있음을 

보여준다. 

 핵심용어

원전 산업을 구성하는 전 주기적 단계를 말한다. 
설계·엔지니어링, 기자재 제조, 시공·건설, 운영·
정비, 안전·폐기물 관리 등으로 분류되며 각 단계
별로 특화된 기업군이 형성되어 있다.

원전 가치사슬 (Value Chain)

원자로, 터빈 등 주기기와 펌프, 밸브, 계측기 등 
보조기기를 생산하는 분야다. 2023년 공급산업
체 인력 중 가장 높은 비중(40.8%)을 차지하는 
핵심 업종이다.

기자재 제조

가동 중인 원전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를 담당
하는 분야다. 발전소 수명 기간 동안 지속적인 
수요가 발생하는 서비스업 성격을 띤다.

운영·정비

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업자를 제외하고, 실
제로 원전을 짓고 부품을 납품하며 정비하는 민
간 기업 및 관련 공공기관을 통칭한다. 산업 생
태계의 실질적인 저변을 담당한다.

원자력 공급산업체

2023년 원자력산업 분야별 매출액 구성
전체 매출의 약 14.3%인 4.5조 원이 발전사업자
를 제외한 공급망 생태계에서 발생했다.

원자력 발전사업자
26조 2,659억 원 
전력 판매 수익 등

연구·공공기관 
1조 3,034억 원 

원자력 공급산업체
4조 5,863억 원  
기자재, 건설, 용역 등

81.7%

14.3% 

4.1%

공급산업체 투자액 추이 (2021~2023)
원자력 공급산업체의 투자액은 2022년 대비 
96.4%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.

2021년 2022년 2023년

1,438
억 원

2,485
억 원

4,880
억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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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액(조 원) 공급망 매출액(조 원) 전력판매수익(조 원) 인력(명)

제1차 
국가에너지
기본계획 
수립

UAE 수출/
투자 확대

후쿠시마 
관련 
안전설비 
투자 증가

고리 1호기 등 
안전성 
강화 조치

신고리 
3·4호기 
건설

에너지전환
(탈원전) 
정책 발표

월성 1호기 
조기 폐쇄

생태계 
유지 위한 
보완 대책

원전 생태계 
복원 정책

2023

지난 15년 간 원전 산업의 변화
원전 산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한다. 산업군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이 전력판매수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.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 및  서
비스 수출이 늘어나고 원전 가동이 회복되면서 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있다．

기타/해체
원전 해체 기술 R&D 및
기타 서비스 투자

R&D 및 설계
연구·공공기관 인력 포함

기자재 제조
전체 투자의 
73.3% 집중

시공 및 건설
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매출에 큰 변동

운영 및 정비
서비스업으로 고용효과 큼

안전 및 폐기물
규제/방호 등 
안전 관리 전문 인력 포함

2,938

원전 산업의  
가치를 창출하는 

６단계

5,2365,354

5,331

13,180

8,045

21,750

3,576

598 669

4,161
3,053

4,.213

7,946

6,901

23

14

인력: �4,475명  
(설계업 1,557명 + 연구직 2,918명 합산)

매출: 약 4,135억 원 (설계업 기준)

인력: �6,901명 
매출: 1조 2,869억 원

인력: �4,213명  
(원자력 안전 분야)

매출: �1,820억 원  
(원자력 안전 분야) 인력: �7,946명  

(공급산업체 중 최다 인력)
매출: 2조 966억 원

인력: �2,938명
매출: 7,419억 원

매출액 
32조 1,556억 원 (전체 매출)

인력 
36,107명 (전체 인력)

투자액 
10조 718억 원 (전체 투자액)

인포그래픽


